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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하 "한국 드라마 보고 로망 생겨…로맨스 좋아해"

등록 2025.11.12 11:20:27

[서울=뉴시스]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카즈하가 지난 11일 공개한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에 게스트로 나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테오' 캡처)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지아 인턴 기자 =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카즈하가 한국에 로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공개한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에 게스트로 나왔다.

앞서 카즈하는 "택배를 한국어 이름 강주하로 시킨다. 다들 알아보실까봐 최근엔 다른 이름으로 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으로 시킨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즈하는 "(연습생으로) 처음 한국에 왔었다"며 "원래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어서 한국 오면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기지 않



을까 하는 로망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로맨스를 좋아한다. 한국 길거리를 걷다가 누구랑 부딪혀서 갑자기 슬로우 걸리고, 이런 일이 있으려나 했다"고 말

했다.

카즈하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일 처음 봤었다. 극 중 배우 박지원이 나와서 택배 이름도 지원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혜교, 김지원 두 분을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a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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